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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L LIFE-The Best is yet to Come, 2022, Oil on constructed birch panel, 60×60×7cm 

 

전 시 명      The Best is yet to Come 

      이경미 작가 개인전  

전시일정     2022. 12. 28(Wed) – 2023. 01. 31(Tue) 

관람시간  월-금 10am – 6pm / 토 10am – 5pm (일요일 휴관) 

전시장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71길 14 2F 갤러리 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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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플래닛은 오는 2022년 12월 28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이경미의 개인전 <The Best is 

yet to Come>을 개최한다. 이경미는 많은 사랑을 받아온 고양이 ‘나나’의 이미지를 실제 세계와 상상의 공

간이 혼재된 풍경과 배치함으로써 존재와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여왔다. 이러한 

작품세계를 우주 고양이 ‘나나아스트로’라는 대중적 아이콘의 형태로 이행시키고, 아트 피규어, 영상 작업, 

NFT 등의 다양한 매체와 장르로 확장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얼굴, 짧은 문장이 적힌 메모지 등이 

등장하는 ‘Still life’ 연작과 초기 작업의 연장선 상에 있는 클래식한 도시 풍경을 담은 ‘Street’ 연작을 포

함해 20여 점의 회화 작품들과 SKM프로젝트(김시경, 이경미)가 제작한 영상 작업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경미의 주제의식은 오랫동안 생을 함께 해오다 이별을 맞은 고양이 ‘나나’의 존재에서 잘 드러난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Street’ 연작에서 ‘나나’는 건축적 구조를 형성하는 책들과 익숙한 듯 낯선 도시의 거리 

풍경 그리고 그 사이를 유연하게 연결하는 물결 위에 웅크린 자세로 위치한다. 정확하게 현실 세계를 재현

한 듯 보이는 풍경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긋난 세계들의 연결임이 나타나고, 그 풍경 아래 보이는 테이블

은 이것이 작가가 상상하는 초월적 공간임을 암시한다. 여기서 고양이는 실제로 오랜 시간 작가와 함께했던 

반려묘, 그리고 작가의 자전적 세계를 투영하는 자아의 분신이자 길 잃은 듯 소외되고 불완전한 인간 존재

라는 여러 기의를 가진 하나의 기호이다. 우리는 이 기호를 따뜻한 위로를 주었던 존재의 영원불멸함 그리

고 그러한 존재로 인해 밝은 세계로 향할 수 있는 긍정의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시켜 해석하게 된

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Still life’ 연작 속 작가의 스냅사진과 메모, 그리고 ‘나나아스트로’, 행성 등 여러 이

미지들은 ‘Street’와 유사하게 초현실적 풍경 속에 자리한다. 이 여러 도상들은 작가 개인의 삶과 현대 문

명,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 지구라는 우리의 지형적 토대와 우주의 무한한 공간이 서로서로 다층

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경미의 작품세계는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브레히트 뒤러의 목판화 ‘요한의 묵시록(The 

Revelation to John)’을 모티브로 한 ‘뉴 버티컬 페인팅’, ‘Balloon’, ‘행성’ 연작들을 해오고 있다. 또한 아

트 피규어에서 미술의 도상을 대중적 캐릭터로 변형시키고, 개인의 소소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브랜딩

하며, 회화와 입체와 설치와 영상 미디어를 넘어 NFT 작품으로까지 형식을 넓혀가며 주제의식의 다양한 변

주를 보여준다. 최근에는 ‘노브랜드’ 등 기업과의 협업 등도 활발하게 해오고 있다.  

 

이경미의 작업은 우리가 애정하는 존재를 미술의 규칙으로 실현하는 ‘탐구적’ 창조력의 좋은 사례다. 특별

히 이경미는 ‘접목'의 창조력을 덧붙인다. 연결하고 접목시키는 ‘과정(process)’은 인간의 세계에 갇힌 형이

상학과 허무주의, 멜랑콜리를 도구 삼은 노동의 결과라는 과거의 미술에 균열을 일으킨다. 지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나 미술의 도상이 되어, 소재가 되어, 이미지가 되어, 굿즈가 되어, 브랜드가 되어, 블록

체인이 되어 자유롭게 유영하는 이경미의 ‘상징’은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세계가 어딘가에 분명 있다는 사

실을, 인간의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장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이경미는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통해 자신에게 남겨진 존재의 흔적을 반추한다. 우리는 이경미의 작품 앞에서 잊고 있던 슬픔

에 공감할 수도 있고, 타자로부터 건네 받은 남겨진 것의 의미를 되새길 수도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궁

극적으로는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와 타자의 존재에 대한 성찰에 다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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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미 (한국, 1977년생) 
 

학력 

2006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 

2004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2000 홍익대학교 판화과 졸업 

 

주요 개인전 

2022 The Best is yet to Come, 갤러리 플래닛, 서울 

나나아스트로 고양 : 별 여행, NANA ASTRO, 고양어린이박물관, 고양 

이경미: Old way x New era, 노블레스 컬렉션, 서울  

Can You Hear Me? - NanaAstro, 스튜디오 끼, 파주 

2021 LEE KYOUNGMI, 츠타야 서점, 상하이 

You will never work alone, ARTAGE, 대만 

2020 아트조선 아뜰리에 프로젝트 Ⅲ You Will Never Walk Alone, 아트조선, 경기 

One Day at a Time, Liang Project, 상하이 

2019 Then & Now; New Vertical painting/Durer’s, 갤러리 세줄, 서울 

I Got Life, Liang Contemporary Art Museum, 상하이 

2018 Farewell My Love - waning splendor, Liang Project Co Space, 상하이 

2017 시차, 갤러리 플래닛, 서울 

2015 Utopia as a Distant View, TOSEE Gallery, 타이페이 

주요 그룹전 

2022   우주와 예술이 만날 때 : ABC(Art, Black Tiger, Cosmos), 랩마스 아트갤러리, 대전 

The ARTPLACE HMC 2022 한국현대미술가 55인 특별 기획전,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서울 

Contemporary Tokyo, Contemporary Tokyo, 도쿄 

2021 Visits from my window sill friends, 소제동 아트벨트, 대전 

2020 Iconic, 아트 딜라이트, 서울 

Upclose 01, 엠 컨템포러리, 서울 

W299 PROJECT, 브루지에 히가이 갤러리, 서울 

2019 고양이 시점,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김해 

이미지: 매혹의 연금술, 단원미술관, 안산 

Moving and Observing, Liang Project Co Space, 상하이 

2017 회화-반려, 교감, 세종문화예술회관, 서울 

2015 Beyond Memories, 갤러리 플래닛, 서울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문화재단, 수원지방법원, 씨앤씨티마음에너지재단 등 

수상 

2019 24회 석주미술상, 서울, 대한민국 

 Lingang international Youth Artist, Lingang Museum of Art, 상하이, 중국 

2003 중앙 미술대전, 서울, 대한민국 

2002  단원 미술대전, 안산, 대한민국 

 신사임당 미술대전, 강릉,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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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 이미지] 

 

 

STILL LIFE-The Best is yet to Come, 2022 

Oil on constructed birch panel, 60×60×7cm 

 
STILL LIFE-LOVE, 2022 

Oil on constructed birch panel, 60×60×7cm

 

 

 

 
Brugge on the table-Nothing endures but changes, 2022 

Oil on constructed birch panel, 96×120×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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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of voids - Daily Bugle, 2022 

Oil on constructed birch panel, 72×126×15cm 

 

 

 

 

 

 

 

 
Pluto and Nana, 2022 

 Oil on constructed birch panel, 39×34×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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